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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in Dog Bite Patients 

Sung Hwan Kim, M.D., Ji Young You, M.D., Ji Yeong Ryu, M.D.

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,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, Hallym University

Backgrounds: Dog bit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animal bites.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dog
bite patient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groups based on age.

Methods: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patients admitted to our hospital after dog bite injuries
from January 2003 through December 2004.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age; group A
(children, < 15 years) and group B (adult, ≥ 15 years).

Results: A total of 103 patients were enrolled in the study. Dog bite injury  frequently occurred to children
under 10 years of age (21%). Home was the most common place of dog bite in group A, but public place was
the most common in group B (p=0.000). Face was the most frequent body region of dog bite in group A, but
hand was the most frequent in group B (p=0.039). 

Conclusions: From this study,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. Knowledge
about age-related characteristics could result in improved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se injuries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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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동물 교상에 의해 응급의료 센터에 방문하는 환자들은

개나 고양이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(1-3). 동물에 의해 발

생하는 교상의 수는 파악하기 어렵고 제대로 보고되어 있

지 않지만, 한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1 9 9 4년도 한 해에

대략 4 7 0만 명이 개 교상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

8 0만 명( 1 7 % )만이 의학적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(1). 개

교상은 교상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모든 응급 환자의

0 . 4 %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( 4 ) .

동물 교상 환자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서 가장 많으며 소

아 환자들은 성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( 2 - 5 ) .

한편 교상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개는 소유자가 있는 길들



어진 경우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유자 자신이거나 그들의

가족이나 친구이다( 5 ) .

우리나라도 점점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애

완동물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개에 대한 사육이 나

날이 증가하고 있다. 과거와는 다른 주거 형태의 변화로

사육 방식도 사람과 더 많이 접하는 공간에서 사육되는 행

태로 바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 교상의 수가 계속 증가

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.

이에 저자들은 응급의료 센터에 개 교상으로 방문하여

치료 받았던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실시하고 성인

과 소아 환자에서의 개 교상으로 인한 특징을 비교 조사해

봄으로써 개 교상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

를 계획하였다.

Ⅱ. 대상 및 방법

2 0 0 3년 1월 1일 부터 2 0 0 4년 1 2월 3 1일 까지 한림대학

교 강동 성심 병원 응급의료 센터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

개 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 환자의 응급실

기록지 및 입원, 외래 차트를 토대로 후향적으로 조사를

실시하여 연령, 성별, 피습 장소, 교상 부위, 창상의 형

태, 치료 방법,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해 통계 및 임상적

인 고찰을 실시하였다. 성인과 소아는 발달 과정을 토대로

제시한 소아 산정 나이인 1 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두 군

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.

통계학적 분석으로는 일반적인 조사항목에 대한 기술적

분석을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

(chi-square test)을 통한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였다. 통

계는 SPSS 패키지 프로그램( v e r 1 1 . 0 )을 이용하였고 p값

이 0 . 0 5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

였다.

Ⅲ. 결 과

2 0 0 3년 1월 1일부터 2 0 0 4년 1 2월 3 1일까지 본원 응급

의료 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6 5 , 8 9 6명으로 그 중에 개

교상 환자는 1 0 3명( 0 . 1 5 % )이었다. 15세 미만 소아는 총

1 7 , 4 9 5명 중 2 9명( 0 . 1 7 % )이었고 1 5세 이상 성인은 총

4 8 , 4 0 1명 중 7 4명( 0 . 1 5 % )이었다. 

1. 성별 및 연령별 분포

대상 환자 1 0 3명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1 0세 이하가 2 2

명(21%), 31~40세가 2 0명(19%), 21~30세가 1 8명

(17%) 순으로 나타났다(Fig. 1). 15세 미만 소아( A군)는

2 9명( 2 8 % )이었고 1 5세 이상 성인( B군)은 7 4명( 7 2 % )이

었다. A, B군 모두에서 남자의 빈도가 높았는데 통계적으

로 유의한 차이는없었다( p = 0 . 4 6 1 ) (Table 1). 

2. 피습 장소

A군에서는 집이 2 5예( 8 6 % )로 공공장소보다 월등히 많

았고 B군에서는 공공장소가 4 2예( 5 7 % )로 더 많았다. 연

령대와 피습 장소 사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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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Age distribution.



다( p = 0 . 0 0 0 ) (Table 2). 

3. 교상 부위

A군에서는 얼굴이 1 4예( 4 8 % )로, B군에서는 손이 2 8예

( 3 8 % )로 가장 많았다. 연령대와 교상 부위 사이에는 통계

적으로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 p = 0 . 0 3 9 ) (Table 3). 

4. 창상의 형태

창상의 분류를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(단순 창

상)와 복합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(복합 창상)로 나누어서

보았다. 총 1 0 3예에서 전자의 경우가 5 9예(57%), 후자의

경우가 4 4예( 4 3 % )였고 전자의 경우 천자상이 4 8예( 8 1 % )

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열상, 찰과상 순이었다. 후자

의 경우는 창상의 형태가 2가지인 경우가 3 7예, 3가지인

경우가 7예로 나타났다. 사람과 창상의 형태를 합하여 보

면 총 1 0 3예에서 1 5 4개의 창상의형태가 발견되었다. A군

에서는 총 2 9예에서 4 1개의 창상의 형태가 발견되었으며

천자상이 2 5개( 6 1 % )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. B군에서도

총 7 4예에서 1 1 3개의 창상의 형태가 발견되었으며 천자상

이 6 5개( 5 8 % )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. 연령대와 창상의

형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

( p = 0 . 8 1 2 ) (Table 4). 한편 각 군에서 가장 많았던 교상

부위에서의 창상의 형태를 살펴보면, A군의 얼굴 부위에

서 창상의형태는 1 4예에서 총 2 0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

천자상이 1 4개, 열상이 6개로 나타났고 B군의 손 부위에

서 창상의형태는 2 8예에서 총 4 1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

천자상이 2 7개, 열상이 1 2개, 찰과상이 2개로 나타났다.  

5. 치료

A, B 두 군 모두에서 창상의 소독만 실시하고 일차적

봉합은 하지 않은 후 이차적 유합을 통한 치료를 시도한

경우가 가장 많았고 B군에서만 단지 3예에서 지연 봉합을

시행하였다. 두 군 간에서 연령대와 치료 방법 사이에는

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( p = 0 . 0 7 4 ) (Table 5). 한

편 개 교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없었고 처음 관찰이

나 추후 관찰한 경우에서 있어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된 예

는 없었다. 

Ⅳ. 고 찰

동물에 의한 교상 중 대다수는 개에 의한 것이다( 1 - 3 ) .

우리나라에서는 개 교상에 의한 정확한 환자수의 통계가

보고되어 있지 않다. 미국 애완동물협회의 2 0 0 3 - 2 0 0 4년도

통계에 따르면 약 6 5 0 0만 마리의 개가 미국에 있다고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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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Sex distribution 

A B
No.(%) No.(%)

p-value

Sex
Male 18 (62%) 40 (54%)

0.461
Female 11 (38%) 34 (46%)

Table 2. Place of dog bite

A B
No.(%) No.(%)

p-value

Home 25 (86%) 32 (43%)
0.000

Public place 04 (14%) 42 (57%)

Table 3. Body regions of dog bite 

A B
No.(%) No.(%)

p-value

Head 01 (04%) 01 (01%)
Face 14 (48%) 13 (18%)
Arm 01 (03%) 04 (05%)
Hand 05 (17%) 28 (38%) 0.039
Leg 06 (21%) 23 (31%)
Foot 02 (07%) 05 (07%)
Trunk 0 0

Table 4. Type of injury

A B
No.(%) No.(%)

p-value

Punch 25 (61%) 65 (58%)
Laceration 10 (24%) 33 (29%)
Contusion 04 (10%) 07 (06%) 0.812
Abrasion 02 (05%) 06 (05%)
Avulsion 0 02 (02%)

Table 5. Treatment of Dog bite

A B
No.(%) No.(%)

p-value

Secondary intention
without suture 23 (79%) 66 (89%)

Primary closure 06 (21%) 05 (07%) 0.074
Delayed suture 0 03 (04%)



다. 반면에 우리나라 애완동물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

나 한국 애완견협회와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2 0 0 4년도

에 대략 5 3 0만 마리 정도이며 이 중에서 개가 9 5 %를 차

지한다고 한다. 본 연구에서 개 교상의 발생률은 내원 응

급 환자의 0 . 1 5 %로 미국에서 보고된 수치인 0 . 4 %보다

낮았다(4). 이는 조사대상 지역이 도시의 한 지역으로 국

한되었고 사육두수의 차이나 사육하는 방식 등에서 미국과

는 다른 문화적인 배경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

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. 왜냐

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로서의 개 사육이 증가하고

있으며 토종견의 사육 뿐 만 아니라 수입견의 사육도 나날

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단독 주택 뿐 만 아니라 아파

트나 연립 주택 등의 다가구 주택 내에서의 사육 행태도

증가함에 따라 개와의 접촉 기회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기

때문이다. 

조사 대상에서 1 0세 이하 아이들이 전체 연령의 2 1 %를

차지하며 가장 높은 발생을 나타냈다. 특히 소아( A군)에

서는 성인( B군)과 비교하여 봤을 때 피습 장소와 교상 부

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. 교상 부위에서 소아의

경우에 얼굴( 4 8 % )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습

장소도 소아의 8 6 %가 집에서 교상을 입었는데 반해 1 4 %

만이 공공장소에서 교상을 입었다. 이는 미국에서 보고된

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1 0세 미만 소아에서 특히 남자 아이

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성인에서는 얼굴, 목, 머리가 3 0 %

를 차지하지만 소아에서는 7 3 %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다

(4). 이탈리아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체 연령에서는

하지와 손에 교상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9세 이하 소아에서

는 얼굴, 머리, 목 부위에서 교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며

호주에서도 교상을 입고 내원한 1 5세 미만 소아의 6 6 %가

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1 9 %만이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입었

으며 소아의 5 1 %가 얼굴과 두피에 교상을 입었다고 한다

(3,5). 소아는 외상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능력이나 주의력

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교상을 입을 수 있

다.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행동

범위도 작다. 또한 성인은 무릎 아래의 높이에서 일차적으

로 개와 접촉을 하지만 위험 발생 시에 수부를 이용해 개

에 대한 방어 기전을 보인다. 그러나 소아에서는 신체 발

달이 아직 미흡한 단계이며 수부로 인한 방어기전도 아직

갖추어줘 있지 않다. 특히 영아기 나 유아기의 소아는 걸

음이 미숙하고 신체에서 두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

로 크다.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 교상에 있어서 소아와

성인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 한편 본 연

구에서는 교상 부위로서의 얼굴에 대한 자세한 부위는 따

로 분류하지 않았다. 독일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동물에

의한 교상 중 얼굴 부위 교상은 개 교상이 9 2 %를 차지하

였으며 환자들 중 5 1 %가 1 5세 미만이었고 얼굴 부위로는

입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볼, 코, 귀의 순이었다고

한다( 6 ) .

교상은 피부, 근육, 신경, 혈관, 인대, 관절, 뼈에 손상

을 줄 수 있는 외상적 손상으로 창상의 유형은 천자상, 열

상, 결출상, 찰과상, 좌상 등으로 나타난다. 개 교상으로

부터 발생하는 창상의 유형은 천자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

되며 부분적인 창상 감염은 5~10% 정도로 비 교상 열상

에 의한 감염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특히 교상 부위가 수

부인 경우에는 창상 감염이 1 2 ~ 3 0 %로 증가한다( 2 , 7 , 8 ) .

개에 물린 후 생기는 감염은 환자의 피부에 상주하는 균주

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의 입안에 있는 균주에 의해 발생된

다. 균은 흔히 다균성으로 호기성균이 대부분인데, 검출되

는 호기성균으로는 Pasteurella sp. Staphylococcus

a u r e s, α-hemolytic & β-hemolytic s t r e p t o c o c c i ,

Capnocytophaga canimorsus, Klebsiella, Bacillus

subtilis, Pseudomonas, Enterobacteriaceae 등이 있

다. 또한 혐기성균도 검출되는데 Actinomyces sp.,

Bacteroides sp., Fusobacterium sp., Peptostrep-

tococcus sp. Actinomyces sp. 등이 있다 ( 7 , 9 - 1 1 ) .

교상의 치료는 머리, 얼굴, 목 등 감염의 위험이 적은

부위에서는 적절한 창상 치료 후 일차 봉합을 하여도 비교

적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용적

인 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서는 이차적 유합을

통한 치유를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(9,12). 즉 상완,

허벅지 등 사지의 근위부에서는 소독, 괴사된 조직의 제거

및 봉합을 시도 할 수 있으나 손, 발 등 사지의 원위부처

럼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서는 봉합을 하지 말아야

한다. 본 연구에서도 8 6 %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

차적 유합을 통한 치료를 하였는데 반해, 일차적 봉합을

한 1 1예의 경우를 보면 교상 부위는 전부 얼굴이었고 지연

봉합을 한 3예의 경우를 보면 교상 부위는 전부 손이었다.

한편 처음 관찰이나 추후 관찰한 경우에서 있어서 감염이

나 합병증 발생이 보고된 예는 없었다. 개 교상 환자들은

창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우려와 파상풍 및 광

견병의 예방을 위해 병원을 찾게 된다. 일반적으로 예방적

항생제 투여 방법은 모든 교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

(10).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a m o x i-

cillin/clavulanate, clindamycin + ciprofloxacin, 또

는 clindamycin +trimethoprim-sulfamethoxazole을

3일에서 5일간 투여한다(9,10). 또한 동물 교상의 경우에

는 파상풍의 발생이 높으므로 반드시 파상풍 면역 지침에

따라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해야 하며 사후 광견병 예방도

반드시 고려해야 한다(9). 개는 광견병의 주요 숙주로서

인식되는데 이로 인해 개 교상 환자의 대부분은 광견병에

대해 걱정을 하게 되며 예방을 요구한다. 1999년 미국에서

발표된 ACIP (Advisory Committe on Immunization

─ 1 3 8 ─

— 대한외상학회지 제 18 권 제 2 호 —



Practies) 권고에 의하면 교상 후의 예방적 치료는 교상

동물의 의학적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작할

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교상 동물에 대한 1 0일 정도의 관

찰 기간이 필요하다. 이러한 광견병이 의심되는 창상의 치

료로는 3시간 이내의 가능한 빠른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

데, 창상과 창상 주위를 비누와 물로 문질러서 닦고 1 %

또는 2% benzalalkonium chloride나 p o v i d o n e - i o d i n e

으로 소독하는 것이다. 교상 후의 광견병에 대한 면역학적

예방은 면역 글로불린과 백신으로 이루어진다. 면역글로불

린(Human Rabies Immune Globulin)은 20 IU/kg로

교상 후 가능한 빨리 주는데 창상과 창상 주위에 가능한

많은 양이 침투되도록 투여하고 나머지 양은 백신이 투여

되는 부위로부터 해부학적으로 다소 멀리 떨어진 부위에

근육주사로 준다. 그리고 백신(Human Diploid Cell

V a c c i n e )은 1 ml로 교상 당일 날 한번 투여 후 3일, 7

일, 14일, 28일 후 모두 5번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
(13).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교상 환자들의 창상 치료에 있

어서 파상풍 면역 지침에 따라 파상풍 예방 접종을 실시하

였고 교상 환자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광견병 예방과 교상

동물의 관찰에 대해 설명한 후 귀가 조치를 시행하였는데,

처음이나 추후에 있어서 파상풍이나 광견병이 의심되는 예

는 보고되지 않았다.

본 연구가 이루어진 병원은 도시에 위치한다, 이러한 지

리적 특성으로 인해 개 자체와 사육의 특징이 시골과는 다

를 것으로 예상된다. 도시에서는 실내에서 주로 개를 사육

할 뿐 만 아니라 사육되는 개 자체의 크기, 품종, 성별도

시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로 인해 교상에서도

차이가 발생할 것이다.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여 비

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.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상을 일

으키는 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여 위험인자

로서의 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. 미국이나

호주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교상을 일으키는 개의 성별

에 있어서 수컷이 암컷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개의 품종

도 핏불, 독일산 세퍼드, 롯드 와일러 등의 사냥개가 많다

고 언급되었다(5,14). 이를 바탕으로 개의 성별이나 품종

혹은 크기도 교상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위험인자로서

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더 필

요할 것이다. 한편 본 연구를 토대로개 교상의 위험군으로

소아를 생각해 볼 수 있다. 성인과 비교하여 피습 장소나

교상 부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

좀 더 자세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수를 더

늘리고 1 5세 미만 소아를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

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. 소아는 발달학적인 면에서보면 연

령에 따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기 때

문에 개 교상에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.

개 교상에 있어서 예방적 대책은 본 연구에 따르면 소아

에서는 성인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. 소아 자신은 성인에

비해 개에 대한 방어능력이나 주의력이 낮기 때문에 성인

의 관찰과 보호아래에서 접촉을 해야 하는데, 집밖보다 특

히 집안에서의 보호 및 관찰이 더욱 필요하며 손상 부위로

는 얼굴이나 머리, 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출

을 줄이거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. 또한 개와의

직접적인 접촉 횟수를 줄이며 개 자체에 대한 제한도 예방

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데, 개와 소아가 생활하는 공

간을 분리하여 유지하거나 집안에서도 개 목걸이를 이용하

여 개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과 비교적 교상을 잘 일으킬

수 있는 수컷이나 사냥개의 사육을 자제하거나 격리 사육

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위험 인자로서의 개에

대한 사육 형태나 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

나 통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방 대책은 가정에서

위험군인 아이들이 단독으로 개와 접촉하는 경우를 줄이는

것으로생각된다.

Ⅴ. 결 론

저자들은 2 0 0 3년 1월 1일부터 2 0 0 4년 1 2월 3 1일까지

개 교상을 입고 내원한 1 0 3명의 환자들을 1 5세를 기준으

로 소아와 성인으로 나누어서 각 군 간을 비교분석하여 다

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 개 교상은 남자에서 많이 발생

하였고 연령별로는 1 0세 이하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

(21%). 피습 장소와 교상 부위에 있어서 소아와 성인 간

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. 소아에서는

집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로 얼굴에 창상을 입었고 성인에

서는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며 주로 손에 창상을 입었

다. 한편 두 군 모두에서 창상의 유형은 천자상이 가장 많

았고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일차적 봉합은 하지

않은 후 이차적 유합을 통한 치료를 받았는데, 두 군 간에

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이와 같은 개 교상

환자의 특징을 잘 인지함으로써 나아가 개 교상 예방에 큰

도움을주리라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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